
8 2025년  7월  26일  토요일   책임편집:차영국   디자인:김춘만송화강기별

主管/主办:吉林日报报业集团      出版单位:吉林朝鲜文报社      印刷 :吉林日报社印刷厂       地址 :长春市绿园区普阳街2366号      邮编 : 130011      传真 :87627100      广告许可证:2200004000046      定价 : 180元 /年   

编务办 : 87619812   全媒体中心: 87616700   发行广告管理部: 87627091   延边记者站:（0433）2518860   吉林记者站:13069156625   梅河口记者站:13604447151   白山记者站:15143355283   首尔分社:+82（02）7868089

24 일 ,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

회  창립  14 주년을 기념하여  ‘익수

당배’ 성악경기가 길림시조선족군중

예술관  공연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.

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리창

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길림성조선

족로인협회련의회는 지난 15 년간 전

국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의 지도 아래 

로인들의 풍요로운 로년생활과 문화활

동을 지원하며 지역의 정신문명 발전

에 이바지해왔다 .  여러 시 , 현 지회

를 통해 회원들이 정치 , 시사 학습을 

꾸준히 이어가도록 독려해왔으며 단오

절 , 추석 등 명절마다 민속행사를 개

최해 민족전통문화 계승에도 힘쓰고 

있다 .”며 “이번 경기가 참가자들이 그

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

고 서로의 기량을 비기는 뜻깊은 자리

가 되길 바란다 .”고 당부했다 .

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국경절에 전

국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창립 16 주

년을 기념해 료녕성 심양시에서 열리

는 전국문예경연대회 대표 선발전으

로 장춘시 , 길림시 , 통화시 , 공주령시

와 교하시 , 서란시 , 영길현 , 장백현 

등 8 개 지회의 150 여명 회원이 참가

해 19 개 종목의 다채롭고 화려한 공

연을 펼쳤다 .

경연에  앞서 길림시조선족로인협

회에서 대합창 < 그날이 오면 > 으로 

축하공연무대를  선보였다 . 이어 여러 

지역 협회들에서 준비한 독창 , 이중

창 , 소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차례

로 펼쳐졌다 .

이번 경연 행사의 심사위원들은 장

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, 길림시조선족

군중예술관 및 길림시 , 통화시와 장백

현의 유명한 조선족 음악인들로 구성

되였다 .

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성악부문 1

등상은 통화시조선족로인협회의 추천

작 < 아리랑 랑랑 >, 무용부문 1 등상

은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의 추천작 <

진달래 만발하는 아름다운 내 고향 >

이 수상했다 .

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리창

수 회장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“올 

한해는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

창립 14 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해

이기도 하다 .”며 “고 리만석 전임 회장

을 비롯해 협회 발전에 헌신한 모든 관

계자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

한다 . 앞으로도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 

련의회는 로인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

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

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 .

이번 행사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 길

림익수당의 경제적 후원과 성내 여러 

조선족예술관의 협력 및 길림시정대

심혈관병원의 의료 지원

이 있었다 .

/ 문창호특약기자 , 
차영국기자

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련의회 

창립 14 주년 맞아 ‘익수당배’ 성악경기 펼쳐

최근 , 국가 농업농촌부 농산품품질

안전쎈터가 2025 년도 첫진의 전국 ‘명

특우신 ( 名特优新 )' 농산품 목록을 

발표한 가운데 길림시 ‘풍만구 잉어’

가 성공적으로 선정되여 인증서를 수

여받았다 .

길림시 ‘풍만구 잉어’는 지역의 독특

한 생태환경 덕분에 우수한 품질을 인

정받았다 . 풍만구내 송화호 등 수역은 

물이 깨끗하고 다양한 천연 영양소가 

풍부해 어류 성장에 최적의 조건을 제

공한다 . 여기서 자라는 잉어는 몸통이 

길고 탄탄하며 비늘이 황금빛으로 윤

기가 돌고 살이 탄탄하면서도 신선한 

맛이 특징이다 .

이전에도 길림시의 황송전자 목이

버섯 , 화전 황소 , 영길 입쌀 , 서란 입

쌀 등 총 9 종의 농산품이 전국 ‘명특

우신’ 목록에 선정된 바 있다 .

/ 길림일보

길림시 ‘풍만구 잉어’,  전국 ‘명특우신’ 농산품 목록에 선정

7 월 16 일 , 제 3 회 중국국제공급

망촉진박람회가 북경에서 성황리에 

개최된  가운데 길림화학섬유그룹

( 이하 ‘길림화섬그룹’) 이 첨단제조 

분야에서 혁신적인 섬유 해결 방안

을 선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.

섬유산업의 미래를 열다

길림화섬그룹은 이번 박람회에서 인

조견 , 아크릴 , 탄소섬유 , 대나무섬유 , 

‘화융’ 신소재 등 다양한 첨단섬유 제

품을 전시하며  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

친환경 , 고기능성 소재의 경쟁력을 과

시했다 .  특히 ‘신실크로드’라는  비전  

아래  글로벌 시장과의  협력을  강화

하겠다는  전략을 발표했다 . 길림화섬

그룹 전시장은 섬유와  복합 소재의 신

기한 세계를 펼쳐보였으며  다양한 전

시품과 끊임없이  찾아오는 관람객들

로 북적였다 .

인조견 제품 , 고급 섬유 시장 주목 

부스에서 눈길을 끈 것은 길림화섬

그룹의 인조견 제품이였다 . 하얀 실 

패키지 ( 丝筒 ) 는 거울처럼 매끄럽고 

완제품은 더욱 다양했다 . 금박 공정으

로 제작된 의류는 화려했고 고급 직물

로 만든 벨벳 ( 丝绒 ) 원단은 우수한 

품질을 자랑했다 . 

전시 담당자는 “길림화섬그룹 인조

견은 천연 실크와 맞먹는 성능과 경쟁

력 있는 가격으로 고급 직물 시장에서 

선호받으며 고도화 , 스마트화 , 친환

경화로 발전중”이라고 설명했다 .

‘인조 양모’ 아크릴섬유의 혁신

아크릴섬유는 뛰여난 광택 , 보온성 , 

부드러움으로 ‘인조 양모’라는 별명을 

얻었다 . 길림화섬그룹은 미국 몬산토

회사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딸리아 몬

테회사와 협력해 생산라인을 구축 , 대

량 생산 기반에서 차별화된 혁신을 추

구하며 제품 다양화를 이루고 있다 .

신소재 ‘화융’섬유 , 섬유계의 새로운 
혁명

박람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 

‘화융’섬유로 면보다 부드럽고 양털

보다 따뜻하며 거위털보다 가벼운 

특성을 자랑한다 . 이 제품은 길림화

섬그룹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신소

재로 가볍고 보온성이 뛰여나며 색

상이 선명하고 열 절연 효과가 탁월

하다 . 또한 부드럽고 깃털 같은 질감

으로 다양한 섬유와 혼방이 가능해 

속옷 , 양말 , 샤쯔 등에 폭넓게 활용

된다 .

천연 항균 ‘대나무섬유’

대나무섬유는  길림화섬그룹의 특

허 제품으로 면보다 부드럽고 천연 항

균 , UV 차단 , 생분해성 등 우수한 특

성을 갖춰 ‘숨쉬는 섬유’로 불린다 . 전

시장에서는 수건 , 양말 , 속옷과 같은 

일상용품부터 침구 , 샤쯔 , 녀성복 , 작

업복 , 아동복까지 다양한 제품이 소개

되며 전 년령대의 섬유 수요를 충족시

켰다 .

초경량 , 초고강도 ‘탄소섬유’ 제품

탄소섬유 전시구역에서는 길림화섬

그룹의 자체 브랜드 ‘희비’( 希飞 ) 탄

소섬유 자전거 , 스키 , 스노보드 , 탄소

섬유  소재 가방 , 드론 프로펠라 , 낚

시대  등이  전시됐다 .  이들 제품은 

가볍고 강도가 높아 항공우주 , 스포

츠 ,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

있다 .

북방 특산 건강식품도 인기

길림화섬그룹 계렬사 록왕제약 ( 鹿

王制药 ) 은 중국  전통  의약 분야에

서 두각을  나타내며  인삼액  발효 캔

디 , 록용  제품 , 자작나무 수액  등 동

북지역  특색 건강식품을  선보였다 . 

전시 담당자는 “이번  박람회를  통해  

전통 건강식품의 현대적 가치를 알리

고 인삼 , 사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

겠다 .”고 말했다 .

글로벌 협력 강화

길림화섬그룹 관계자는 “이번 박람

회를 통해 혁신 성과를 선보이고 75

개국의 650 여개 기업과 교류하며 글

로벌 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 .”면서 

“향후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발전전략

을 수립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 .

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

길림화섬그룹의 립지를 공고히 하고 

혁신적인 제품으로 업계 리더로서의 

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

였다 .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/ 강성일보

길림화학섬유그룹이 엮어가는 섬유산업의 ‘신실크로드’

— 제 3 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서 첨단제조 분야 다각적 우위 과시

19 일 , 길림시조선족과학기술자

협회 ( 회장 림광 ) 는 ‘홍색혈맥과 

항전정신을 계승하자’는 주제로 중

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

쟁 승리 80 주년 기념행사를 개최

하였다 .

이날 아침 , 협회 회장단의 주

도로 25 명 회원이 목적지인 화

전시 홍석림장 호자호밀영 ( 蒿

子湖密营 ) 으로 향했다 . 이동중

에 회원들은 협회 우영식 부회장

이 정성껏 준비한 동북항일련군

의 영웅 양정우와 관련된 생생한 

력사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

양정우 장군의 애국 장거에 깊은 

감동을 받았다 .

호자호밀영에 도착한 회원들은 

항일전사들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

유적지를 둘러보며 추운 겨울을 

이겨내고 일본침략자들과 맞서 싸

운 간고한 항전의 력사에 감명하

였다 . 특히 밀영박물관에 전시된 

사진과 유물을 통해 항일렬사들의  

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명정신

을 생생히 체험하며 평화의 소중

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

졌다 .

이번 홍색관광을 통해 회원들은 

혁명정신의 고귀함을 느끼고 오늘

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

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. 이번 행

사는 평화로운 시대에 항전정신을 

이어가는 력사적 사

명감을 다지는 뜻깊

은 기회가 되였다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/ 김숙자

길림시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

화전시 양정우 항일밀영 탐방

15 일 , 길림시 조선족기업가협

회와 회족문화예술협회 , 몽골족문

화진흥회는 길림시 리야드호텔에

서 길림시 정대심혈관병원 및 백년

홍석류료양원과 상호 협력 협약을 

체결하고  ‘다채로운  민족 , 의료

혜택’ 행동을 공식 출범했다 .

이는 길림시 여러 민족 군중들에

게 의료 , 료양 , 건강 관리 및 상담 

등 분야의 전용 혜택 정책을 제공

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의 의료 

및 료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

적을 두고 있다 .

길림시민족사무위원회 동옥빈 

부주임 , 송영고 처장과 길림시조

선족기업가협회 김숙 회장 , 길림

시회족문화예술협회 조평 회장 , 

길림시몽골족문화진흥회 우요무 

회장 및 길림시 조선족녀성협회 , 

조선족로인협회 , 조선족과학기술

자협회 , 아리랑합창단 등 단체 관

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.

이번 ‘다채로운 민족 , 의료혜택’ 

행동은 소수민족 군중들의 날로 늘

어나는 의료 , 건강 및 료양 수요에 

주목하여 다방면의 우수한 자원을 

통합했다 . 민족 단체와 협회는 주

민들과 가깝고 문화적 풍습에 익숙

한 장점을 활용하여 수요 수집 , 홍

보 및 의사소통 조정을 담당한다 .

정대심혈관병원은 일상 진료 , 

만성병 관리 등을 포함한 전문 의

료 지원을 제공하는데 진료 우대정

책 , 민족 전용 병실 설치 , 특색있

는 식단 제공 및 검사 비용 할인 , 

입원 시 침대 료금 면제 등 구체적

인 혜택 정책을 시행한다 .

백년홍석류료양원은 민족 특색

을 갖춘 양로를 조성하고 전통 문

화 , 체육 활동을 조직하며 민족습

관을 존중하는 맞춤형 생활돌봄 써

비스를 제공한다 .

이번  협력은 여러 민족 동포들

을 위한 더욱 완벽한 의료 료양 써

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자원

을 공유하는 플래트홈을 마련함으

로써 민족간 교류와 

화합을 더욱 폭넓게 

촉진할 전망이다 .                      

/ 차영국기자

‘다채로운 민족 , 의료혜택’ 행동 공식 출범

19 일 ,  ‘대동산수영천하 · 풍전웅

자북무당’( 大东山水迎天下 · 风展雄

姿北武当 ) 을 주제로 한 첫번째 북

무당 전민건신 민족무술 전시 행사

가 길림시 현천령공원에서 성황리에 

열렸다 .

이번 행사는 길림시무술운동협회 , 

길림시소수민족무술협회 , 길림시만

족기업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선영구

문화관광국과 길림시인터넷협회에

서 협력했다 .

길림시 30 여개 무술대표팀과 무

술 명인 , 애호가 등 1,200 여명이 참

여해 10 개 플래트홈에서 각종 무술

을 선보였다 .

행사 현장에서는 태극권 , 팔괘장 , 

형의권 등 전통 북무당 무술과 칼 , 

창 등 무기 연기가 펼쳐졌다 . 백발

이 성성한 무술 원로로부터 활력 넘

치는 어린 초보자까지 , 참가자들은 

강유상제 ( 刚柔并济 ) 의 자태로 무

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.

또한 관중들을 위한 체험 코너도 

마련되여 체험자들이 직접 무술 동

작을 따라해보며 무술 문화의 매력

을 느낄 수 있게 했다 .

주최측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무술 

교실을 학교와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

무술 보급을 위한 공익 프로그람을 

지속적으로 운영해 건강길림 , 문화

길림 건설에 기여할 계획”이라고 밝

혔다 .

이번 행사는  길림시  무술 문화의 

발전과  전통  스포츠의  활성화를 

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된다 .                      / 무송융합매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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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회사를 하고 있는 길림성조선족로인
협회련의회 리창수 회장


